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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social stratum variables of adults in their 20s to 50s by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ments and classified leisure activities into groups to examine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A total of 365 adults in their 20s to 50s living in Daegu and the Kyungbuk area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ir jobs and residences. SPSS PC+ 20.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examination,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test, Scheffe-test, and χ

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Jogging/Walking' was found to be the most favorable activity in the examination 
of leisure sports activities among the participants and showed a difference in gender. 
Second, leisure activities were pastime-culture activity, sports activities, static activity, 
volunteering, and relaxing, and these activities were grouped into non-participant, active 
and passive leisure activities.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was classified 
into personality oriented, luxury goods-oriented, and other people-oriented.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personality oriented, luxury goods-oriented, other people-oriented) according to 
the sub-factors of subjective stratum(economic power, social position, level of consumption, 
cultural level and overall stratum consciousness). Fourth, there was significance in the 
objective social stratum variable by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ersonality orientation, luxury goods-oriented, and other people-oriented in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by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power, level of consumption, 
cultural level of subjective social stratum by gender, sports activities and volunteering in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other people-oriented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This study also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power, level of 
consumption and cultural level of social stratum by age, as well as other people-oriented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

Key Words: Social stratum variables(사회계층 변인), Leisure activities(여가활동), Conspicuous 

consumption of leisure apparel(과시적 여가의복소비)

※ 본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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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직

가능성의 증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위축 

현상이 가속화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대적

인 소비여력 감소로 실속형 소비가 한 축으로 지

속되지만 이와 함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명품

소비가 확산되고 고가품시장도 성장하는 등 외

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의 양극화현상과 

소비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남은영, 최

유정, 2008). 게다가 이런 소비자의 소득의 양극

화는 소비지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생활에서도 

계층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여가와 

소비생활에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시적

인 소비행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성공적인 사

회적 삶이 소비와 여가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계층적 차별성이 소비와 여가의 영역

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조광익, 도경록, 

2010). 

  그리고 막스주의에서 계급은 경제자본 또는 

생산수단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부르디외는 이

러한 계층의 형성이 자본의 구조와 양, 이에 따

른 소비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브르디외는 계급 

구분을 위해 전통적인 경제적 부를 의미하는 경

제자본 뿐 아니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자본은 교육수준으로 대

표되는 지적 자격의 총체이며 사회자본은 개인

이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연출과 관

계망의 총체로 정의된다. 동일한 수입을 가진 사

람들이 완전히 다른 소비유형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요인이 중

요하고 자본의 구조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조광익, 2007). 이처럼 사회적 차별화를 경제자

본을 기준으로 하는 계급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들과 그 외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에도 관심

을 기울여야 된다(조광익, 도경록, 2010). 따라서 

사회계층의 측정변수는 경제자본과 브르디외의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형태인 개인소득, 교육, 

직업을 포함하여 여가활동에 적합한 의류소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최근 웰빙으로 인한 헬스 

의류시장, 스포츠 종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성 의류시장, 문화콘텐츠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 다양한 취미생활에 필요한 의류시장 등에

서 소비자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

층에 따라 과시적 목적으로 패션제품을 어떻게 

소비하여 나타내려고 하는지 파악보고자 한다. 

  여가 소비는 현대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기호

의 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는 특정계층

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고정적인 성 개념을 탈피하면서 관람위주에서 

참여하는 스타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적 트렌드와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웰

빙,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추

구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 레저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김이

영, 2003). 이처럼 바쁜 현대인들은 휴식, 스트레

스 해소, 자아실현, 건강한 생활, 몸매관리 등을 

위해 여가생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이들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

들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류제품을 과시적 욕

구에 의한 물리적 효용보다는 사회적 자극에 의

해 표현될 때 과시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활동은 건강한 체력을 위해 필요할 뿐 아

니라, 개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함으로

써 높은 만족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유혜경 외, 2013). 여가의 사회

적 불평등이나 계급간의 격차를 주요한 논점으

로 진행된 연구들은 직업, 소득, 사회적 지위 등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이 가진 위치에 따라서 개

인의 여가활동을 결정하게 된다(조광익, 도경록, 

2012).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시적 

여가소비를 단순히 생리적 또는 건강을 위한 욕

구차원에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혔고, 

현대사회에서 여가 스포츠의 소비는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보편적인 기능 이상의 문화적인 의

미를 지닌다(최영래, 이재희, 2011). 

  이처럼 여가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학, 체

육(스포츠)학, 경영학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의류학 영역에서는 자료들이 미비하다. 의

류학은 실용학문으로 여러 영역과 연계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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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분화하여 주관적 측정방법과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라 여가활

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

해 의류제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직업, 소득, 재산, 교육정도 및 가

치지향성과 같은 여러 소비자 특성변수에 의해

서 나타나며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계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

정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Engel et. al, 1986). 사회계층은 의복뿐

만 아니라 여가활동, 자동차와 같은 영역에서 독

특한 제품 및 상표선호도를 보여주며, 특히 의복

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신분, 인구통계적 특성

을 나타내 주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수경 외, 1998). 사회의 희소가치가 그 사

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

는 현상을 사회계층이라고 하며 사회계층의 성

격은 각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고 

사회의 갖가지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띄고 있다

(이금실, 1999). Bourdieu(1984)는 사회계층을 구

분하는 지표로서 기존의 경제자본 위주의 자본 

개념에 문화적 개념을 추가하여 자본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계급구분의 기

본이 되는 ‘경제자본’이며 둘째는 경제자본을 바

탕으로 생성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제자본으

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자본’이고, 셋째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또

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는 ‘사회자본’

이다. 이는 문화자본 이론의 핵심으로 자본의 구

조와 양에 따라 소비취향이 달라지고, 이러한 소

비취향은 사회적 ‘구별짓기’의 수단이 되며, 사회

적 재생산과 연관될 수 있다. 즉 문화자본은 경

제적인 부와 특정한 문화적 양식을 감상할 수 있

는 지식이나 내면화된 취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제력

이 필요하므로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한

교남, 한범수, 2011). 

  한완상(1972)은 한국사회의 계층체계를 구성

하는 중요한 지위 차원들은 직업, 소득 및 교육

이며 주관적 측정방법은 응답자에게 사회계층 

내에서 그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평가하

도록 하는 것으로 5단계, 6단계, 7단계, 9단계 등

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보통 중간층에 속한

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람들이 사

회의 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채진미, 

이은영, 2005). 한교남과 한범수(2011)는 상위계

층은 하위계층에 비해 폭넓은 문화 예술분야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분야

의 소비를 통해 하위계층과 ‘구별짓기’ 현상은 나

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광익과 도경록(2010)

은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이 보다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스포츠 활동의 점유율 간

의 편차가 줄어들고, 대학원졸의 경우 전 활동에 

걸쳐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문화자

본이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의 참여 

여부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

경과 류은정(2001)은 상류층에서 고과시소비 집

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류층에서는 저과시

소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결과에

서 사회계층은 과시적 소비성향과 관련이 있으

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과시적 소비성향을 가

진 소비자가 많다고 하였다. 채진미와 이은영

(2005)은 상품이 가시적이고 사회계층 내에서의 

지위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단일 변수인 소득보

다는 사회계층과 소득의 결합을 전제로 시장 세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소득과 가장의 교육수준이 여가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남은영, 최유정, 2008), 

여가활동이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인종 등

에 따라 다중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음을 보인 연

구(남은영, 최유정, 2008) 등 이는 사회계층 변수

들을 다수의 독립변수 중 하나로 취급하여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인종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층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사회계층 변인과 

여가활동 및 과시적 소비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교육수준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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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취업률의 경쟁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행태는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

료되어 직업, 교육정도, 소득수준을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분류하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어느 계

층에 속하는지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분류하여 

여가활동과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여가활동

  Dumazedier(1967)의 여가는 개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전

환, 혹은 지식의 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

의적 활동의 총체라고 하였다. Bourdieu(1984)는 

여가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불균등한 소유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재연되고 재생산

되는 장이며, 사회적 구별짓기가 행해지는 역동

적인 장이라고 하였다. 배영(2013)은 여가는 개

인이 노동 혹은 그 밖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

한 목적에 활용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취미, 참여, 휴식, 관광, 오락, 스포츠, 커뮤니케

이션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이런 여가활동은 건

강한 체력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만족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

복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유혜경 외, 2013). 따라서 여가활동은 개인이 

자유시간에 수행되는 자발적 활동으로 이로 인

해 생활의 만족을 얻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늘날의 여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

는 일상에서의 취미, 신념, 취향, 활동 등으로 간

주되고 있다. 대중여가는 외식의 확대, 여가용품

의 구매를 통한 삶의 방식의 표현, 여가용품의 

구매확대, 사람들의 여가체험 수집 등의 단계로 

발전해 간다. 이는 여가대중화가 의미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양적 또는 질

적인 참여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의 여가 소비의 확대와 여가의 상품화가 이루어

진다(조광익, 도경록, 2012). 이처럼 여가의 대중

화로 인해 일반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가활동

의 하나로 소비행동으로 개인이 정체성이나 일

상을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특히 여가행위

를 자신과 타인을 구별짓는 표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여가소비에 동원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여가선택의 유형이나 빈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

다. 여가소비가 경제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면, 여가활동에서의 의복은 타인과 구별짓기 위

한 표식으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나타내는 

과시적 욕구를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여가 

사회에서의 여가와 비용의 문제는 개인의 소득

이나 지불능력보다는 개인의 취향/성향과 상황

이 여가활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개인과 가족의 여가소비의 

규모가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여가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조광익, 도경록, 2012).

  남은영과 최유정(2008)은 여가에 대한 관계 지

향적 태도가 실제 직장이나 기존의 귀속 집단이 

아닌 개인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삶의 보람으로 확대되어가는 사회성 

여가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인맥과 같

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자유시간을 활

용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에 대해서

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조광익과 도경록(2012)은 하층계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여가시간

의 결핍으로 수면이나 집에서의 휴식 등과 같은 

가장 수동적인 여가활동 유형인 휴식형 여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층계급에서는 개인

의 자아실현이나 창조적 자기개발을 목표로 하

는 여가 활동인 독서, 스포츠, 문화행사 참여 등

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이 높았

다고 하였다. 제은숙(2011)은 여가무관심 집단은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가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여행활

동 집단은 패션에 대한 트렌드를 중시하며 착용

감, 코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취미, 스포츠활동 

집단은 활발한 여가활동 소비자로 패션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사교활동 집단은 사람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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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중시하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집단으

로 패션상품에 대한 디자인, 색상, 소재, 품질, 

가격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앞의 선행연구는 사회계층과 여가활동,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패션관여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활발한 

20-50대 성인의 여가활동을 파악한 후 여가활동

을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하

여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력과 지위

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규모의 재화를 

소비하려는 과시적 의복소비를 파악하여, 과시

적 여가소비에서 여가활동 집단별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3.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과시적 여가는 Veblen(1899)의 유한계급론에

서 처음 언급하였고 Ritzer(2006)에 따르면 여가

는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구별짓기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졌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

해 시간을 낭비하였으며, 최근에는 구별방식이 

시간보다는 상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영래, 이재희, 2011). 순수한 의미의 과시소비

란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현재처럼 신분이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보상하려는 

보상소비, 체면을 위한 소비, 혹은 허세에서 나

오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단

지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계

층에 나타나게 되었다(백경미, 1995). 

  Veblen(1899)은 과시소비를 자신의 지위나 부

를 과시하기 위해 남의 시선을 끄는 경제적 행동

으로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규

모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한 다른 측면에서, 과시적 소비를 과시적 욕구에 

의한 행동으로 제품의 경제적, 물리적 효용보다

는 사회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비자 행동

에 있어 예외적인 행동의 한 형태로 파악되고 있

다(김수경, 류은정, 2001). Kaiser(1990)는 의복의 

과시적 소비를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과

시함에 있어 의복 값이 비싸야 되는 것은 물론 

더 많고 더 좋은 옷을 소유해야 한다는 보았다. 

과시소비란 사용을 통하여 효용을 얻기 위한 목

적보다는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

은 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것으로 정의

되며 과시소비의 본질은 효용이 사용보다는 사

치, 낭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다(백경미, 이기춘, 1993). 또한 과시소비성향은 

유명 상표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남의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욕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이영주, 

2008). 

  유명의(1993)는 20-60대 주부를 대상으로 의복

의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남편의 교육수준이라고 하

였다. 최영래와 이재희(2011)는 여가스포츠참여

자의 체면이 과시적 여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과 과시적 여가

소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물질

적 시간적인 여유는 사회적 신분과 성공의 상징

으로 인식되며 이를 통하여 과시적 소비와 과시

적 여가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동호회에서 명품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 일원들도 준거집단의 명품소비행동에 동조하

기 위한 소비가 일어나고 이는 계속적으로 준거

집단의 취향과 기준 그리고 유행에 따라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최

근 유행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가 뒤따르며 이러한 소비는 유행을 

추구하고 명품선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최

영래, 이재희, 2011). 이처럼 현대인에게 있어 여

가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시간

과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이때 여가활동 시 의복으로 자신의 지위, 경

제력,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이를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라고 할 수 있다. 

  레저활동에 대한 가치상승과 스포츠와 레저를 

통한 생산성 지향,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 증대는 

건강과 웰빙 감각의 상품에 대한 부상을 예고하

면서, 일과 후 여가시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

운 소비자군으로 출현하였다(김이영, 2003). 게

다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밝고 건강한 패

션 아이템을 선호하며 운동, 영양, 휴식을 중요

한 가치관으로 인식하는 웰빙족의 출현과 대규

모 헬스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헬스 의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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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는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가는 과시

와 사회적 ‘구별짓기’의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여가활동이 쉽게 구매력과 소비패턴에 휩싸일 

수 있는 종목에서 과시적 여가소비성향이 뚜렷

하게 나타날 수 있다(최영래, 이재희, 2011). 이

런 사회적 패션 트렌드를 근거하여 여가활동 시 

소비자는 의류제품으로 지위상징을 위해 어떻

게 과시하려고 하는지, 혹은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20-50대 성인의 여가 스포츠활동 

실태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2. 20-50대 성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한다. 

  연구문제 3. 20-50대 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를 밝

힌다. 

  연구문제 4. 20-50대 성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의 유의성 검증 및 과

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5. 성별, 연령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

계층 변인, 여가활동,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

이를 밝힌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직업과 거주지를 고려

하여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20-50대 성인을 대

상으로 2016년 2월 10일에서 2주 동안 예비조사

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6년 3

월 15일～3월 30일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380부를 배부하여 실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한 365부를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

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73명(47.4%), 여성 

192명(52.6%)이며, 결혼 한 성인 237명(64.9%), 

결혼 안한 성인 128명(35.1%)이었다. 20대 94명

(25.8%), 30대 98명(26.8), 40대 97명(26.6%), 50대 

76명(20.8%)이며, 교육수준은 고졸 93명(25.5%), 

전문대졸이상 272명(74.5%)이었다. 직업은 회사

원 132명(36.2%), 경영관리 25명(6.8%), 전문직 

20명(5.5%), 교사/공무원 15명(4.1%), 생산기능직 

24명(6.6%), 판매서비스직 45명(12.3%), 전업주부 

45명(12.3%), 학생(4학년취업준비생) 59명(16.2%)

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미만 

39명(10.7%), 200-300만원미만 93명(25.5%), 300- 

400만원미만 69명(18.9%), 400-500만원미만 69명

(18.9%), 500-600만원미만 32명(8.8%), 600-700만

원미만 23명(6.3%), 700만원이상 40명(11.0%)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여가비는 5만원미만 33(9.0%), 

5-15만원미만 122명(33.4%), 15-30만원미만 113명

(31.3%), 30만원이상 97명(26.6%)이었다. 월평균 

여가 의복비는 5만원미만 111명(30.4%), 5-15만

원미만 159명(43.6%), 15-30만원미만 67명(18.4%), 

30만원이상 28명(7.7%)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활동과 과시적 여가

의복소비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유효

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

(1점: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각 

개념항목을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과시적 여가

의복소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지

법을 이용하였다.

  사회계층 변인은 주관적, 객관적 측정방법으

로 구성하였으며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은 가계 

월평균 소득, 본인의 교육정도, 본인의 직업, 월

평균 여가비, 월평균 여가의복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채진미와 이은영(2005)의 연

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경제력, 사회적 

지위, 소비생활 수준, 문화수준, 전체적인 계층

의식에 대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5단계(상류층, 중상류층, 

중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로 평가하였다. 분

석결과 상류층의 빈도가 5 이하로 나타나 중상

류층에 포함시킨 후, 4단계(중상류층, 중중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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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연령별에 따른 여가 스포츠활동 실태조사
빈도(%)

여가

활동

변인

조깅/

산책 
등산 탁구 자전거 테니스 골프

농구/

배구

헬스/

댄스

볼링/

당구

배드

민턴
대권도 야구 수영 축구

요가/

필라

테스

안함 전체

성

별

남성
46

(26.6)
12

(6.9)
4

(2.3)
8

(4.6)
3

(1.7)
14

(8.1)
4

(2.3)
22

(12.7)
8

(4.6)
5

(2.9)
2

(1.2)
2

(1.2)
4

(2.3)
13

(7.5)
0

(0.0)
26

(15.0)
173

(100)

여성
60

(31.3)
28

(14.6)
6

(3.1)
7

(3.6)
2

(1.0)
5

(2.6)
0

(0.0)
17

(8.9)
3

(1.6)
2

(1.0)
2

(1.0)
0

(0.0)
1

(0.5)
0

(0.0)
3

(1.6)
56

(29.2)
192

(100)

χ2 51.304***

연

령

대

20대
24

(25.5)
2

(2.1)
3

(3.2)
5

(5.3)
1

(1.1)
0

(0.0)
4

(4.3)
16

(17.0)
6

(6.4)
0

(0.0)
3

(3.2)
0

(0.0)
1

(1.1)
6

(6.4)
0

(0.0)
23

(24.5)
94

(100)

30대
27

(27.6)
4

(4.1)
2

(2.0)
5

(5.1)
2

(2.0)
4

(4.1)
0

(0.0)
8

(5.2)
2

(2.0)
2

(2.0)
0

(0.0)
1

(1.0)
2

(2.0)
5

(5.1)
1

(1.0)
33

(33.7)
98

(100)

40대
32

(33.0)
17

(17.0)
3

(3.1)
1

(1.0)
1

(1.0)
10

(10.3)
0

(0.0)
6

(6.2)
3

(3.1)
3

(3.1)
0

(0.0)
1

(1.0)
2

(2.1)
1

(1.0)
1

(1.0)
16

(16.5)
97

(100)

50대
23

(30.3)
17

(22.0)
2

(2.6)
4

(5.3)
1

(1.3)
5

(6.6)
0

(0.0)
9

(11.8)
0

(0.0)
2

(2.6)
1

(1.3)
0

(0.0)
0

(0.0)
1

(1.3)
1

(1.3)
10

(13.2)
76

(100)

χ2 91.540***

***p＜.001

중하류층, 하류층)로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은 개인이 자유시간에 수행되는 자발

적 활동으로, 일상에서의 취미, 참여, 휴식, 봉사, 

스프츠, 오락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

복을 선택할 때 남이 인정해주는 브랜드를 착용

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비이다.

  여가활동 문항은 선행연구(제은숙, 2011)를 바

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7문항을 사용하

였다. 문항의 내용은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

을 즐기며, 영화, 연극, 콘서트 등의 관람을 즐긴

다. 관심분야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식을 배우거

나 전문기관을 다니며 취미활동을 하고 신문, 잡

지, 교양서적을 읽는다. 산악자전거, 레이싱, 암

벽 등의 아웃도어 운동을 즐기며 스포츠관련 인

터넷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조

깅, 배드민턴 등의 생활체육을 즐기고 등산, 골

프 등 생활체육을 즐긴다.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

고 공원산책, 맛집, 찜질방, 사우나를 즐긴다. 종

교 활동을 통해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

사한다. 주말에는 평일에 못잔 잠을 자며 집에서 

TV를 보면서 쉰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문항은 선행연구(최영래, 

이재희, 2011)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여가활

동 시 개성을 강조하는 의복을 착용하며 다른 사

람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택한다. 여가 활동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입으며 착용한 의복

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다. 스포츠 의류 구입시 

나를 나타내는 디자인인지 고려한다. 명품은 내

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인생을 멋지고 풍

요롭게 해 준다. 여가활동 시 남이 인정해 줄만

큼 좋은 상표의 비싼 옷을 입었으면 하고 남이 

알아주는 상표나 상품을 선택한다. 남이 인정해

주는 스포츠 의복을 착용하고 여가 스포츠를 선

택할 때 남이 알아주는 브랜드를 고려한다. 여가

의복을 통해 주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다 등으

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가 스포츠 활동실태, 

성별, 연령으로 구성하였다.

  SPSS 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

도검증, 군집분석, ANOVA, Duncan-test, Scheffe-

test, χ
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성인의 여가 스포츠활동 실태 

  20-50대 성인의 여가 스포츠활동을 살펴 본 결

과 <표 1>과 같고 성별, 연령대에서 유의성이 검

증되었다. 20-50대 성인이 가장 많은 하는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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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가활동에 따른 집단 분류

집단

여가활동 

비참여적 여가활동

N=100(27.4%)

적극적 여가활동

N=145(39.7%)

소극적 여가활동

N=120(32.9%)
F

취미문화 활동 2.44 C 3.50a Ab 3.41 B 88.730***

스포츠 활동 1.79 C 2.78 A 2.60 B 63.589***

정적 활동 2.79 C 3.54 B 3.66 A 77.724***

봉사 활동 1.72 C 3.36 A 1.93 B 195.790***

휴식 활동 3.10 B 2.74 C 3.90 A 72.186***

***p＜.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C)

활동은 조깅/산책이었으며, 성별에서 차이를 나

타내었다. 남성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조깅/산책, 여가활동 안함, 등산에

서 빈도가 높았다. 20대는 조깅/산책과 여가활동 

안함의 비율이 50%였으며 그 다음이 헬스/댄스

의 비율에서 높았다. 30대는 여가활동 안함의 빈

도에서 높았으며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골

프의 빈도에서 높았다.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등산과 헬스/댄스의 빈도에서 높았고 여가활

동 안함의 빈도에서 낮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조깅/산책, 등산을 많이 하였으며 남성은 여

가활동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여가활동에 따른 집단 분류

1) 여가활동 요인구조 및 집단 분류

  성인의 여가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

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

과, 요인 1은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을 즐기

며 영화, 연극 등의 관람을 즐긴다는 내용으로 

“취미문화 활동”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산악

자전거, 레이싱 등 아웃도어 운동을 즐기며 스포

츠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

아한다는 내용으로 “스포츠 활동”이라 명명하였

다. 요인 3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고 공원 산책

을 즐긴다는 내용으로 “정적활동”이라 명명하였

으며 요인 4는 종교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며 어

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내용으로 “봉사활

동”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주말에는 잠을 자

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쉰다는 내용으로 “휴식

활동”이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5개 요인별 신뢰

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78, 요

인 2는 .70, 요인 3은 .59, 요인 4는 .70, 요인 5는 

.62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0.00%였다. 

  요인 1의 평균은 3.13, 요인 2의 평균은 2.45, 

요인 3의 평균은 3.37, 요인 4의 평균은 2.44, 요

인 5의 평균은 3.22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보면, 

성인들의 여가활동은 정적활동에서 높게 나타나 

가까운 친구를 만난다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여가

활동 요인구조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 각 요인 값 

산출에 의해 미리 정한 군집의 수로 군집화가 이

루어지는 K-평균군집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집단 1은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

웃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을 꺼리며 집에서 휴식

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집단으로 “비참여적 

여가활동”이라 명명하였으며 100명(27.4%)이었

다. 집단 2는 산악자전거, 조깅, 헬스, 축구, 배드

민턴 등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적

극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적극적 여가활동”이라 

명명하였으며 145명(39.7%)이었다. 집단 3은 가까

운 친구들과 만나서 맛 집을 찾아다니며 주말에

는 집에서 쉬는 것을 즐기는 집단으로 “소극적 여

가활동”이라 명명하였으며 120명(32.9%)이었다. 

2)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요인구조

  성인들의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를 살펴보기 위

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

인분석 한 결과, 요인 1은 여가활동 시 개성을 

강조한 의복을 착용하며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택한다는 내용으로 “개성추구”라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명품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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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력)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상류층 
(n=41)

중중류층
(n=169)

중하류층
(n=123)

하류층
(n=32)

F

개성추구 2.77 A 2.54 AB 2.39 AB 2.26 B 3.27*

명품지향 2.66 A 2.53 AB 2.34 AB 2.16 B 2.74*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지위)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상류층 
(n=49)

중중류층
(n=171)

중하류층
(n=110)

하류층
(n=35)

F

개성추구 2.78 A 2.50 AB 2.43 AB 2.21 B 3.66*

명품지향 2.72 A 2.47 AB 2.39 AB 2.14 B 2.89*

타인지향 2.52 A 2.14 AB 2.18 AB 2.01 B 3.37*

주관적 사회계층
(문화수준)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상류층 
(n=61)

중중류층
(n=177)

중하류층
(n=94)

하류층
(n=33)

F

개성추구 2.68 A 2.53 AB 2.38 AB 2.24 B 2.81*

*p＜.05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Scheffe-test(A>B)

드러내 주며 인생을 멋지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명품지향”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남이 인정해주는 스포츠 의복을 착용하며 여가 

스포츠를 선택할 때 남이 알아주는 브랜드를 고

려한다는 내용으로 “타인지향”이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3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9, 요인 2는 .81, 요인 3은 

.91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72.58%였다. 

  요인 1의 평균은 2.41, 요인 2의 평균은 2.42, 

요인 3의 평균은 2.17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보

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성인들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때 자신을 과시

하려는 의도보다는 여가활동에 적절한가를 고려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과시적 여가

의복소비

  성인들의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과시

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

산분석과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관적 사회계층의 하위요인(경제력, 사회

적 지위, 소비생활 수준, 문화수준, 전체적인 계

층의식)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하위요

인(개성중시, 명품과시, 여가과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의 경

제력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 개성추구

(p＜.05), 명품지향(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상류층이 하류층보

다 개성추구와 명품지향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

관적 사회계층 변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과시

적 여가의복소비 중 개성추구(p＜.05), 명품지향

(p＜.05), 타인지향(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개성추구, 명

품지향, 타인지향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계층은 과시적 소비성향과 관련이 있어 상위계

층으로 갈수록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다고 한 김

수경과 류은정(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의 문화수준에 따른 과시적 여가

의복소비 중 개성추구(p＜.05)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개성추구

에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는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이용할 수 있

다. 즉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미술관, 박물

관, 영화, 콘서트 등을 관람할 경우 그 장소에 어

울리는 옷을 착용하여 타인과 차별화된 디자인

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비해 폭넓은 문화 예술분야의 소비

를 한다고 한 한교남과 한범수(201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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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동 유형

객관적 사회계층변인

비참여적 

여가활동(N=100)

적극적 

여가활동(N=145)

소극적 

여가활동(N=120)
전체 χ

2

직업

회사원 42(31.8) 43(32.6) 47(35.6) 132(100)

54.528***

경영관리 4(16.0) 12(48.0) 9(36.0) 25(100)

전문직 5(25.0) 14(70.0) 1(5.0) 20(100)

교사/공무원 3(20.0) 10(66.7) 2(13.2) 15(100)

생산기능직 10(41.7) 7(29.2) 7(29.2) 24(100)

판매서비스직 12(26.7) 12(48.9) 11(24.4) 45(100)

전업주부 19(42.2) 19(42.2) 7(15.6) 45(100)

학생 5(8.5) 18(30.5) 36(61.0) 59(100)

교육

수준

고졸 38(40.9) 33(35.5) 22(23.7) 93(100)
12.049**

전문대졸 이상 62(22.8) 112(41.2) 98(36.0) 272(100)

월 

소득

200만원미만 11(28.2) 14(35.9) 14(35.9) 39(100)

24.860*

200-300만원미만 37(39.8) 30(32.3) 26(28.0) 93(100)

300-400만원미만 16(23.2) 24(34.8) 29(42.0) 69(100)

400-500만원미만 22(31.9) 29(42.0) 18(26.1) 69(100)

500-600만원미만 8(25.0) 12(37.5) 12(37.5) 32(100)

600-700만원미만 1(4.3) 13(56.5) 9(39.1) 23(100)

700만원이상 5(12.5) 23(57.5) 12(30.0) 40(100)

월 

여가비

5만원미만 21(63.6) 6(18.2) 6(18.2) 33(100)

33.005***
5-15만원미만 31(25.4) 40(32.8) 51(41.8) 122(100)

15-30만원미만 27(23.9) 49(43.4) 37(32.7) 67(100)

30만원이상 21(21.6) 50(51.4) 26(26.8) 97(100)

월

여가 

의복비

5만원미만 46(41.4) 36(32.4) 29(21.6) 111(100)

24.497***
5-15만원미만 37(23.3) 61(38.4) 61(38.4) 159(100)

15-30만원미만 14(20.9) 29(43.3) 24(35.8) 67(100)

30만원이상 3(10.7) 19(67.9) 6(21.4) 28(100)

*p＜.05, **p＜.01, ***p＜.001

4.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과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성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객관적 사회계

층 변인(직업, 교육수준, 월소득, 월여가비, 월여

가의복비)을 살펴 본 결과 <표 4>와 같고 여가활

동 유형에 따라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에서 유의

성이 검증되었다. 직업에서 보면, 회사원은 소극

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비참여적 여가활

동을 고르게 분포하였고, 경영관리직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빈도가 높았

다. 전문직과 교사/공무원은 적극적 여가활동에

서, 생산기능직은 비참여적 여가활동에서, 전업

주부는 적극적 여가활동과 비참여적 여가활동에

서, 학생은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은 비참여적 여가

활동에서, 전문대졸 이상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

력이 높을수록 전 활동에 걸쳐 골고루 참여 한다

고 한 조광익과 도경록(2010)의 연구를 지지한

다. 월 소득 300-400만원미만은 소극적 여가활동

에서, 400-500만원미만은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500-600만원미만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600만원이상은 적극적 여가활동

에서 빈도가 높았다. 월평균 여가비에서, 5만원

미만은 비참여적 여가활동에서, 5-15만원미만은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15만원이상에서는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빈도가 높았다. 월평균 여가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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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여가활동 유형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비참여적 

여가활동(N=100)

적극적 

여가활동(N=145)

소극적 

여가활동(N=120)
F

개성추구 2.03 B 2.67 A 2.65 A 24.10***

명품지향 2.11 B 2.58 A 2.57 A 9.81***

타인지향 1.81 B 2.44 A 2.22 A 18.20***

***p＜.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Scheffe-test(A>B)

비에서, 5만원미만은 비참여적 여가활동에서, 

5-15만원미만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

활동에서, 15만원이상은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빈도가 높았다. 이는 취미 스포츠활동 집단은 활

발한 여가활동 소비자로 패션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한 제은숙(201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성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

복소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

가활동 유형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 개

성추구(p＜.001), 명품지향(p＜.001), 타인지향(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요인 중 개성추구, 명품지향, 타인

지향에서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

활동은 비참여적 여가활동보다 개성추구, 명품

지향, 타인지향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속한 동호회에서 명품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타

난다면 그 구성원들도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명품소비행동을 한다고 한 최영래, 이재희(2011)

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일을 하고 그 

이후 또 다른 나를 찾는데 있어 적극적인이든 소

극적이든 여가를 위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활동 내에서 여가를 찾는 사람과 가정에 머물면

서 여가를 즐기는 유형에 따라 과시적 여가의복

소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대인들이 여가

활동에 필요한 의류제품을 과시적 욕구에 의한 

물리적 효용보다는 사회적 자극에 의한 과시적 

의도로 볼 수 있다. 

5. 성별, 연령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동,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동,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관적 사

회계층의 경제력,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여가활동의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에서,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타인지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

다. 남성은 사회계층의 경제력과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성보다 남성이 경제력,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겉으로 보이

는 경제수준과 소비수준 및 문화수준을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보여지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남

성보다 여성이 타인에 비해 낮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어려운 이

웃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 활

동을 선호하였다. 여가 스포츠 활동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남이 인정해 주는 스포츠 의복을 착용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가 스포츠 활동은 개인

이 선호하는 것을 동호인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

를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남성은 그 속에서 타

인과 차별화된 의복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

도를 보여주었다. 즉 남성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그 집단 속에서 운동과 함께 의복으로 과시하려

는 경향이 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여가스포츠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가 뒤따르며 

이러한 소비는 유행을 추구하고 명품선호 현상

으로 대변할 수 있다(최영래, 이재희, 2011). 이

는 의류제품은 품목에 따라 속성이 다르며 개인

의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성향의 차이로 볼 수 있

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 활동 시 용품이나 

의복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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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동, 과시적 의복소비의 차이 

성별 

변수

남성 

(n=173)

여성 

(n=192)
t-test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경제력 3.52(.87) 3.30(.72) 2.61**

사회적지위 3.43(.91) 3.29(.75) 1.63

소비생활수준 3.36(.92) 3.19(.71) 2.17*

문화수준 3.32(.93) 3.17(.76) 2.00*

전체적 계층의식 3.52(.89) 3.52(.67) 1.84

여가활동

취미문화활동 3.15(.83) 3.21(.76) -.745

스포츠활동 2.65(.81) 2.27(.76) 4.58***

정적활동 3.35(.72) 3.40(.62) -.70

봉사활동 2.31(1.05) 2.56(1.03) -2.33*

휴식활동 3.15(.93) 3.29(.94) -1.42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개성추구 2.44(.81) 2.53(.85) -.98

명품지향 2.48(1.04) 2.42(.81) .54

타인지향 2.29(.86) 2.11(.81) 2.09*

*p＜.05, ***p＜.01, ***p＜.001

동,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분산분석과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의 경제력,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여가활

동의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에서, 과시적 여가의

복소비의 타인지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

령대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중 경제력(p

＜.001), 사회적 지위(p＜.001), 전체적 계층의식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대와 20

대, 30대와 50대에서 사회계층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전체적 계층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30대는 20대, 50대 보다 경제력과 사회

적 지위에서 높았으며 전체적 계층의식에서도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여가활동 중 취미문화활

동(p＜.001), 스포츠활동(p＜.01), 정적활동(p

＜.001), 봉사활동(p＜.001), 휴식활동(p＜.0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 개성추구(p＜.001), 명품지향(p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친구

들과 만나 영화, 콘서트를 관람하거나 맛있는 음

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밖에 나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다

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는 학교에 다니거나 사

회초년때 10대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

면서 평일에는 취미문화활동을 하고 쉬는 날에

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에서 업무와 집안의 가

사 일로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가지는 것은 힘

들 것으로 보여진다.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밖에서 직접 박물관, 전

시회를 찾아다니고 등산, 자전거 등 아웃도어 운

동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0대 이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여가시간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고 물리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볼 수 있다. 또한 50대가 

명품지향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시적 소

비가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과 같

은 가시적 소비의 선택을 통하여 라이프스타일, 

개성, 연령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잘 전달한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옥희, 홍병숙, 1998). 40

대는 30대와 50대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20

대와 차이를 보였다. 성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봉

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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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여가활동, 과시적 의복소비의 차이

연령대 

변수

20대 

(n=94)

30대

(n=98)

40대 

(n=97)

50대

(n=76)
F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

경제력 3.26 B 3.64 A 3.46 AB 3.18 B 6.34***

사회적지위 3.24 B 3.69 A 3.36 AB 3.07 B 9.68***

소비생활수준 3.21 A 3.48 A 3.31 A 3.17 A 2.58

문화수준 3.11 A 3.43 A 3.37 A 3.14 A 3.41

전체적 계층의식 3.14 B 3.51 A 3.25 AB 3.00 B 7.11***

여가활동

취미문화활동 3.78 A 2.96 B 3.11 AB 3.31 A 5.61***

스포츠활동 2.47 AB 2.32 B 2.37 AB 2.70 A 3.60**

정적활동 3.62 A 3.24 B 3.25 B 3.40 AB 7.17***

봉사활동 2.06 C 2.23 BC 2.50 B 3.12 A 18.72***

휴식활동 3.63 A 3.17 B 3.05 B 2.99 B 9.38***

과시적

의복소비

개성추구 2.79 A 2.26 B 2.42 B 2.50 AB 7.17***

명품지향 2.58 AB 2.23 B 2.38 AB 2.64 A 3.78*

타인지향 2.25 A 2.16 A 2.10 A 2.28 A .85

*p＜.05, **p＜.01, ***p＜.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Scheffe-test(A>B>C)

Ⅴ. 결론 및 제언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

가 중심사회로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생활 속에

서 여가활동이 비중이 높아짐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여가의복소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20-50대 성인의 사회계층 변인을 주관

적과 객관적 측정 방법을 분류하였고, 여가활동

을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

복소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여가 스포츠활동 조사에서, 20-50대 성

인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조깅/산책이었

으며, 성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성은 다양

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조깅/산책

을 많이 하였다. 조깅/산책은 유산소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으므로 현대인들의 생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가활동은 취미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정적 활동, 봉사 활동, 휴식 활동으로 나타났으

며 여가활동을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비참여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으

로 나타났다.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는 개성추구, 

명품지향, 타인지향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여

가활동은 정적활동에서 높게 나타나 가까운 친

구를 만난다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가를 보

내는 경향이 높았다. 과시적 여가의복소비는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성인들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때 자신을 과시

하려는 의도보다는 여가활동에 적절한가를 고려

하였다. 

  셋째, 주관적 사회계층의 하위요인(경제력, 사

회적 지위, 소비생활 수준, 문화수준, 전체적인 

계층의식)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하위

요인(개성중시, 명품과시, 여가과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넷째,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객관적 사회계층 

변인(직업, 교육수준, 월소득, 월여가비, 월여가

의복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여가활동 유

형에 따른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중 개성추구(p

＜.001), 명품지향(p＜.001), 타인지향(p＜.0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전

문직, 교사/공무원, 월소득에서 빈도가 높았고 

여가비와 여가의복비가 높을수록 스포츠,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가활동을 하였으

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복 비용도 높았다. 소극

적 여가활동은 학생, 회사원, 월소득이 300-400만

원미만에서, 여가비는 5-15만원에서 빈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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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참여적 여가활동은 전업주부, 생산기능직, 

고졸에서 빈도가 높았고 월소득, 여가비, 여가의

복비에서 빈도가 낮았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의 경제

력,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여가활동의 스

포츠 활동, 봉사활동에서, 과시적 여가의복소비

의 타인지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의 경제력, 소비생활수준, 

문화수준에서, 여가활동의 스포츠 활동, 봉사활

동에서, 과시적 여가의복소비의 타인지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30대는 20대, 50대 보다 경

제력과 사회적 지위에서 높았으며 전체적 계층

의식에서도 높았다. 30대와 40대 집단 간 주관적 

사회계층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일

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과 사회적지위의 계층의

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0대는 현재수준의 

사회계층보다 상승할 수 있다고 여기므로 20대

와 50대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50대는 현재 경제력과 사회적지위가 상승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생활수준과 문

화수준은 연령대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수준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

고 연령보다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문

화활동을 함을 알 수 있다. 

  20대는 퇴근 후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보다

는 맛 집을 찾아서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려 즐기

는 문화를 선호하였다. 이들에게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와 취미, 휴식 등을 제안하여 다

양한 스포츠 활동과 함께 사회와 소통하는 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의 연속으로 심신이 피곤한 30대에게는 가정

과 직장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정책적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해 준다. 40대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육아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어 사회 복

직의 기회와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 유지와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안한다. 50대는 안정된 생활과 미래 건강

한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50대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개인의 신체에 맞는 스포

츠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배움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성인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봉사활동

을 많이 하였다. 이는 봉사로 인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여가활동 집단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영화, 콘서트, 미술관, 전

시회 등을 직접 찾아서 관람하며 봉사로 인한 기

쁨을 느끼는 이들은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면서 

타인이 인정해 주는 상표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

는 의복을 제안한다. 스포츠 활동시 고급스러우

면서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의

복으로, 패션업체는 고가제품으로 브랜드를 상

승시킬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적용하여 소비

자들에게 스포츠웨어 이미지를 부상시킨다. 소

극적 여가활동 집단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친구

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면

서 여가를 보내는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개성있는 옷

차림을 제안한다. 이들은 가방, 신발, 악세서리 

등의 소품과 외투류에 과감하게 투자하므로 자

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브랜드 제

품으로, 패션업체들은 시청각 매체를 통해 브랜

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비참여적 여

가활동은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활

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집단으로, 

이들에게는 여유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여 다양한 문화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안내한다. 각 시와 구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 건

강한 여가활동을 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제안점은 여러 지역을 표본으로 수

집한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한

다. 주관적 사회계층의 중중류층과 중하류층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보통 중간층

에 속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람

들이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

시키는 경향 때문에(한완상, 1972) 개인의 성향

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류층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회계층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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